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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 – 치매지식 매개효과 중심으로 -

Effect of Dementia Attitudes according to Dementia Education in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 Mediating effect of dementia knowledge -

최희정*, 김지숙**, 김정은***

HeeJung Choi *, JiSuk Kim**, JungEun Kim***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 중심

으로 파악하였다. 대상자는 2개의 G 시에 소재한 U와 K 대학교 1∼2학년 대학생, 306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 년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였고, SPSS /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Pearson 상관계수 및 다중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치매교육 여부에 따른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에서 모두 교육집단이 비교육집단에 비해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정도는 보통 이상이었고,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모두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치매지식은 치매정책인식의 예측요인(t=2.35, p=019)이면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

고, 설명력은 17.8 %였다. 따라서 올바른 치매지식과 긍정적인 치매태도 및 치매정책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 국민 대상 치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치매, 지식, 태도,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dementia attitudes according to dementia education in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mentia knowledge. The 
participants were 306, 1∽2 grad of students of U and K university in 2 G c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31, 2017,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with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ducation group compared to the non-education group in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dementia knowledge, and dementia attitude according to the subject's dementia 
education. The level of dementia attitudes,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s were more than 
moderate. Th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s were significant. 
Dementia knowledge was a predictor of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t=2.35, p=019) and show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17.8%.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ystematically provid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s for the whole people to raise correct dementia 
knowledge, positive attitudes toward dementia, and awareness of dementia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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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필요성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2018년 약 70만 명으로 추정되

고[1,2], 치매에 따른 총진료비가 2011년 11.7%에서

2015년은 17.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인지장애와 기능장애가 있는 복

합적인 질환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발병 가능성이

높고 일단 발병되면 완치나 치유가 어렵다[4]. 또한 치

매가 진행됨에 따라 기억과 인지장애로 인해 자신을 보

호하거나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치매는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므로[5,6]

가족과 함께 국가적 책임을 필요로 한다[4].

이러한 치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라나라는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대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1차

∼3차에 걸쳐 수립하였고 치매의 특성을 고려한 치매지

원 인력, 서비스 내용 등을 전문화시켜 실행하고 있다

[7]. 대학생들은 향후 사회에서 노인부양에 주체가 되고

고령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될 대상이므

로[8] 치매 정책수립 및 치매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과

이것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

다. 따라서 대학생의 치매정책인식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태도는 이미 형성된 선입견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 치매태도의 경우 치매에 대

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경향을 의미하는 것

인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치매노인을 기피하는 행동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6]. 즉, 치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각하느냐에 따

라 치매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6] 대학시기

에 치매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생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되므로[9], 대학

생에게 치매교육 제공뿐 아니라 올바른 치매지식과 긍

정적인 치매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

을 할 필요가 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알

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치매원인, 증상, 예방가

능성 등 치료, 관리 및 간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며, 알

츠하이머형, 혈관성, 기타 질병에 의한 모든 치매지식을

의미한다[10]. 선행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

을수록 치매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11,12,13,14],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대학생(간호학과, 사회복지학

과), 일반 대학생,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자를 통해 확

인이 되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치매태도 형

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치매지식을 습득이 중요하다. 최

근에는 치매극복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치매파트너 교

육과 봉사활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일부 대학생들에

게 체계적인 치매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이 치매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치매교

육 여부에 따른 그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

적인 치매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교육 여부에 따른 치매태도

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

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치매교육에 따라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 치매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 치매태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 간에 치매지식 매개효과

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

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 를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개의 G 시에 소재한 4년제 U와 K 대학

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대학생 306명이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에 따라 유의수준은 .05,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는 .15, 검정력 1-β는 .95를 기준으

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해 독립변수

8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의 크기가 최소한 297

명 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충분한 4부는 제외하여 최종 306

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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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치매정

책인식 20문항, 치매지식 12문항, 치매태도 10문항, 일

반적 특성 5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치매정책인식

치매정책인식은 치매정책과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15]. 치매정책인식 도구는 Oh [16]

와 Han [17]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뢰도를 측정 받

은 도구를 Kwon [15]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범

위는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정

책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71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9이었다.

2) 치매지식

치매지식은 질병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치매

의 원인, 치료 및 관리, 간호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알츠하이머형, 혈관성, 기타 질병에 의한 모든 치매지식

을 의미한다[18]. 치매지식 측정도구는 치매종합관리 대

책을 위해 개발되어 사용되었던 설문지[19]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

다’로 응답하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였

으며, 점수범위는 0점에서 최고 12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치매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용한 Kang [18] 논문에서 Cronbach’s α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66이었다.

3) 치매태도

치매태도는 치매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치매와 치매노인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18].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

를 파악하는 것으로 Cho [20]가 개발한 것이다. 이 도

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5문항(1, 2, 3, 4, 5)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

수범위는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

매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 신

뢰도는 Cronbach’s α는 .6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는 .73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K대학 기관생명윤리위

원회 승인(** IRB-156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

집기간은 2017년 9월 4일에서 9월 29일까지였고, 연구

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한 자를 연구

대상자에 포함 시켰다. 자가보고 방식으로 대상자가 직

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의 설문지 작성

시간은 15분 내외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정책인식, 치

매지식, 치매태도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치

매교육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

하였다. 대상자의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 치매태도의

Pearsonˊs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치매지식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4.3%이고, 학년은

1학년 58.2%, 결혼은 미혼이 97.1%로 가장 많았다. 종

교는 무교가 60.8%, 치매관심은 관심없다가 56.2%, 치

매교육 경험은 없음이 60.1%, 치매인지정도는 모른다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치매정책인식, 치매태도, 치매지식 정도

치매정책인식은 평균 71.68±47점, 치매태도 평균은

39.17±23점, 치매지식은 평균은 10.59±8점이었다.

3. 대상자의 치매교육에 따른 변수의 차이

대학생들 중 치매교육여부에 따라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 치매지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치매정책인식(교육, M=73.06, 비교

육, M=70.76, t=3.07, p=.002)과 치매지식(교육, M=11.04,

비교육, M=10.28, t=3.85, p=<.000), 치매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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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0.63, 비교육, M=38.21 t=4.85 p=<.000) 모두 교육

집단이 비교육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았고, 통계적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치매교육에 따른 변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Subject's
Education on Dementia(N=306)

Variable
Dementia
education

n M±SD t (p)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NoEducation 122 73.06±6.53
3.07(.00)

Education 184 70.76±6.31
Dementia
knowledge

NoEducation 122 11.04±1.27
3.85(.00)

Education 184 10.28±1.91
Dementia
attitude

NoEducation 122 40.63±4.90
4.85(.00)

Education 184 39.21±3.81

4.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치매정책인식과 치매지식(r=.209, p=<.000),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r=.410, p=<.000), 치매지식과

치매태도(r=.218, p=<.000)는 모두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표 2.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306)

Variables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1 - -

Dementia knowledge .209(.000) 1 -

Dementia attitude .410(.000) .218(.000) 1

5.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 간 치매지식 매개효과

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치매지식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

의 3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은 F 검정을

통해 p<.001에서 유의하였고, Dubin-Watson 값이 .301

∼.827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확립되었으며 분산팽창

계수(VIF)는 1.0∼1.0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1단계에서 치매태도는 매개변수인 치매지식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3.89, p=<.000), 영향력은 β

=.21, 이에 대한 설명력은 4.7%였다. 2단계에서 치매태

도는 종속변수인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

었고(t=7.84, p=<.000), 영향력은 β=.41, 이에 대한 설명

력은 16.8%였다. 3단계에서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7.19 p=<.000), 치매지식도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2.35,

p=.019) 이에 대한 설명력은 18.3%였다<표 3>. 이때 치

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β=.41

에서 3단에서 β=.38로 감소되어 부분 매개효과로 나타

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비표준화 계수를 Sobel test

공식에 대입하였으며, 그 결과 Z=2.61(p=<.000)로 나타

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Sobel test

  ×     ×  × 

Ⅳ. 논 의

본 연구는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

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결과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인식, 치매태도 및

표 3.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 간 치매지식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ing Effect of Dementia Knowledge Between Dementia Attitude and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Variable Β(SE) β t (p) R2 F (p)
Dubin-W

atson
VIF

phase 1 Dementia knowledge → Dementia attitude .08(.02) .21 3.89(.00) .05 15.14(.00) .827 1.00

phase 2
Dementia attitude →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60(.07) .41 7.84(.00) .16 61.49(.00) .283 1.00

phase 3
Dementia attitude, Dementia knowledge

→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56(.07) .383 7.19(.00)

.18 33.98(.00) .301 1.05
.47(.20) .125 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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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지식 모두 교육집단이 비교육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Je 등[21]은 대학생에게 치매교육프로그

램의 적용 후 치매 지식과 치매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Park 등[22]의 연구에서는

노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 지식, 치매 태도 및 치

매정책인식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공감이 없이 치매노인을 돌보기란 어려운 것이

다[21].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나

라 노인건강과 관련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2].

대학생들에게 치매교육은 치매지식의 향상뿐만 아니라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치매문제 해결은 세대간 이해와 갈등해소의 척

도이며 나아가 노인관련 정책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1]. 치매가 노인이면 누구나 걸리는 질병은 아

니지만 유병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문

제발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치매노인을 돌

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 등 문제와

도 연관되어 있다[23]. 특히 치매노인을 돌볼 기회가 늘

어남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해결은 치매노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지닌 전문인력을

훈련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력확보를 위해

서는 치매지식과 긍정적인 치매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24]. 그러므로 환자와 가족 중심적 치료와 관

리 및 치매전문인력 유지와 교육 등 가족과 공공 건강

관리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3].

본 연구결과 치매정책인식과 치매지식, 치매정책

인식과 치매태도,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모두 정상관관

계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치매지

식 정도와 치매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결

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24]. Choi와 Kwon의 연

구에서도[25] 치매지식,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 간에

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긍정적인 치매정책인식이 치매지식을 높이고, 치

매정책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치매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치매 치료, 의사결정 및

지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서비스의 질

에도 악영향을 미친다[24]. 또한 치매인식이 높을수록

치매태도가 좋아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도 높아지

며, 치매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태도와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력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26]. 치매는 더 이상 노인

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치매는 노인, 가족이나 대학

생 등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지역과 사회에서의 지지망 확보가 공동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26].

본 연구결과 치매태도와 치매지식은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이고 치매태도는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이

며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지식에 대한 매개효과를 연구한

기존자료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치매

교육에 따른 치매지식의 향상이 치매태도와 치매정책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연구가 본 연구결과

를 뒷받침한다[22]. 치매관리와 인식개선에서 가장 중요

한 지표가 치매교육이며 이러한 교육내용에는 치매개

선 홍보, 보호자 교육과 의료 및 비의료 전문가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7].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은 노인교육의 부족과 부정확한 지

식습득에 의한 것으로 노인의 건강문제를 관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8]. 그러므로 올바른 치매지식

과 긍정적인 치매태도 및 치매정책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 국민 대상 치매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

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로 영

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 및 국가 치매 예방과 관리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치매정책

인식(교육, M=73.06, 비교육, M=70.76, t=3.07, p=.002),

치매지식(교육, M=11.04, 비교육, M=10.28, t=3.85,

p=.000)과 치매태도(교육, M=40.63, 비교육, M=38.21

t=4.85 p=.000) 모두 교육 집단이 비교육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았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치

매정책인식과 치매지식(r=.209, p=000),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r=.410, p=000), 치매지식과 치매태도(r=.218,

p=.000)는 모두 정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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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치매태도는 치매정책인식의 예측요인(t=2.35,

p=.019)이면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을 임의표집으로 추출하여

이를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타지역

과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대상자를 토대로 치매지식, 치매태도,

치매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분석방법 등으로

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매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치매노

인 지식 및 태도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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